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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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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소년 자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가족 결손이 증가하는 상황

으로, 이러한 가족 결손이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가족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의 가족 구성이 자살행동과 위험요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1,139명으로 이들의 가족 결손, 형제자매 유무, 

가족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 가해와 피해, 우울감과 자살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 결

손이 있는 청소년은 가족 결손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을 높게 보고했으나 자

살 행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

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 자살 행동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 가족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 형제자매 유무는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형제

자매 유무는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 피해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살 행동을 조절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농촌지역 청소년에게 있어서 

형제자매가 자살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감과 같은 개인 요인 뿐 아니라 또래

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청소년 자살행동의 발달에 기여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살 행동, 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우울감, 농촌 지역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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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살은 2009년도 이후 국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2015). 최근 청소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

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표본의 30%로 보고되는 등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특히 농촌지역의 자살률은 도시지역

보다 높다고 보고되며, 농업 종사자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2006). 농촌 지역 자살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노인층에 집중하고 있으나, 농

촌 지역의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도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정진, 윤명숙, 2008). 자살은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의 사회문화

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임을 감안 할 때,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

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만석, 김명식, 권호인, 2015). 

그동안 청소년 자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정신 장애에 대해 초

점을 두고 있었다(Hawton, Saunders & O’Connor, 2012). 이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우울, 절망, 자존감 등의 변인이 주목을 받아왔다(이은숙, 2007; 강희양, 양경

화, 2013).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대한 개인적 특성 연구는 중요한 위험 요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바 있으나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Nock, 2014). 청소년의 자살은 단일한 위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 

가족, 사회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더욱이 개인 요인(예; 우울이나 정신장애), 

사회적 요인(예; 가족과 또래), 환경적 요인(예; 학교, 지역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

하는 것은 복합적인 현상인 자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Davis와 

Cicchetti(2004)는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를 체계 이론의 맥락 하에서 통합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관점(1977, 

1979) 역시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 이웃, 학교의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자살 행동에 적용한다면, 개인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또래,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체계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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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특히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계 중 하나이며, 가

족 결손 등의 가족 구성은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가족의 구성은 

자살 행동에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영향을 주는 인과적이고 역동적인 직접요인이라기

보다는 만성적이고 지속적 환경 요인으로 다른 위험요인의 작용을 증가시키거나 완충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이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청소

년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인지 탐색하였다. 이들의 통합적인 탐색

은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개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자살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선행연구에

서 도출된 다양한 개인, 또래, 지역사회 위험 요인들이 농촌 지역 청소년의 자살 행

동과 실제 관련성을 보이는가? 셋째, 가족의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의 가족 구성이 자

살 행동과 위험 요인들과의 관계를 가중시키거나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Ⅱ.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문제 탐색에 기초가 되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가족요인, 

또래 및 지역사회, 자살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족 요인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다. 

가정은 급속한 사회변화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성장의 요람이며, 균형 잡힌 발달을 위

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가족 구성은 약화되

고 있다(김혜영, 김영희, 2003). 현대의 가정은 다양한 이유로 구성원의 결손을 겪고 

있다. 구조적 결손이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형태의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사망, 수형, 이혼 등으로 부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2011). 가족 구조의 해체는 청소년들이 겪는 다른 부정적 생활 사건에 비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며,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Amato & Keit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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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약 50%는 해체 가족(이혼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것으로 추

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Allberg, 1990), 가족 구성원의 결손이 자살의 위험요인

이라는 결과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rent et al., 1993, 1994; Gould, Fisher, 

Parides, Flory & Shaffer, 1996). Wagner, Cole과 Schwartzman(1995)은 부모간의 불

화가 별거와 이혼 그리고 가족 결손으로 이어져서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Schmidt, Müller, Dettmeyer와 Madea(2002) 역시 청소년의 자살에 

있어서 가족 결손이 다른 급정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만

성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가족 관계의 붕괴는 소속감을 좌절시키

고 고통스러운 심리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은 자살의 위험 요인뿐 아니라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예로 부모와의 연대감,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의 보호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Svetaz, Ireland & Blum, 2000). 형제자매 역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대한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형제는 청소년의 삶에서 종종 양육자, 교사, 

친구로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결손, 부모의 학대, 방임

과 같은 부정적 가정환경의 청소년의 형제자매 유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mpton, Armistead, Wierson & Forehand, 1991). 그 이유는 안정적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비해 불안정한 가족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형제자매가 스

트레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작용하고, 결핍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Caya & Liem, 1998). 또한 형제와의 연대는 또래들의 무시나 거부를 받

을 때 아동이 보이는 불안이나 적응 문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dy & Murry, 2001). 그러나 형제자매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있어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보호요인이란 단지 위험 

요인이 부재하다는 것을 넘어서 위험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해주는 것

을 의미한다.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유무는 청소년의 자살 사고와 유의

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서미순, 200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도시 지역에 거주

하는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단일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가 불안정한 가족 환경 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요약하면 가족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와 같은 가족 구성은 

청소년 자살과 유의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 기제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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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족 요인이 다른 위험 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2. 또래 및 지역사회 

최근 청소년기의 자살의 발달적 경로에 있어서 또래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늘

어나고 있다(King & Merchant, 2008). 특히 또래 간의 따돌림과 폭력 피해는 자살행

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조윤숙, 이경님, 2010).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살 사고가 높다는 것은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

(진혜민, 2013). 더불어 학교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경험이 없는 청소

년의 2.9배, 학교폭력 가, 피해 중복경험이 있는 학생은 7.1배 자살 사고가 높다고 보

고된 바 있다(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2013). 

한편 자살 행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품행 문제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

된 바 있으며, 품행장애 및 반사회적 행동은 청소년 자살의 위험성을 3-6배 정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beck & Allgulander, 1990). 반면 사회적 요인으로서 또

래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래의 가출, 

음주 등의 위험 행동을 하는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인

경, 김은정, 정태연, 2001; 박현선, 이상균, 2008; 윤혜미, 남영옥, 2007; Agnew, 2001),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을 유발한다는 면에서 자살 행동의 직간접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옥임, 정옥분,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일탈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둘러싼 이웃과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79). 한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

존감은 거주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보고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바 있다(하태정, 

2012). 반면 지역사회 환경과 자살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외부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 유

해 환경을 포함하였으며, 자살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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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행동 

일반적으로 자살 행동은 덜 심각한 형태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사망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정의된다(Sveticic, 2012).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자

살 생각을 가진 사람의 34%가 자살 계획을 세우며, 계획을 세운 사람의 72%가 자살 

시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Borges & Walters, 1999). 자살 사고에서 

시작하여 자살 사망에 이르는 비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1:100에서 

1:2000의 넓은 범위로 추정되고 있다(Gunnell, Harbord & Singleton, 2004). 자살 계

획과 자살 시도는 자살 사고에 비해 자살 행동의 연속적 차원에서 보다 자살 사망에 

근접한 위험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규진, 2015).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 관련 자살 연구는 자살 시도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 자살 사고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강희양, 양경화, 2013). 자

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위험요인이 높은 행동 변수에 주목하여 표적화된 개입

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을 보다 

직접적,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를 합쳐서 자살 행동으

로 포함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확보된 경우 도시로 유학이

나 이주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농촌 지역사회에 남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김경

준, 오해섭, 김진모, 최금해, 2005). 또한 가족이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다가 가정 해체

에 놓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자녀를 농촌에 거주하는 조부모에게 맡기

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매년 농촌지역의 조손가정 비율이 높아지는 등 농촌 지역

의 가족구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천미영, 김희정, 2011). 또한 청

소년의 삶에서 우울감이나 학교 폭력, 가족 갈등, 다양한 피해와 가해 경험 등은 서

구권에서는 자살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국내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

로 검증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형제자매와 같은 

청소년의 가족 환경적 요인은 가족 해체가 극심한 농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

한 요인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 자살 위

험요인을 농촌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특히 농촌 지역 청소년에게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족 구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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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군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1,590명 이었다. G군은 인구가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군 소재지이며, 전체 면적의 70.31%가 임야이다.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노령 인구가 32%에 달하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다(통계청, 2015). 연구를 위해 G군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전체인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에 ‘청소년 실태조사’로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들 중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7개 학교에서 표본이 모집되어 전체 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 성실하게 응답한 1,139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위기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청소년을 대상의 기존 실

태조사 문헌 및 위기평정척도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

해, 자살 행동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1) 가족 결손과 형제자매 유무 

현재 거주 가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연구 대상의 가족을 구분하였으며, 부모 양쪽

이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을 구조적 결손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

한 형제 유무에 대한 응답 여부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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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유해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 문항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유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3) 가족 구성원의 일탈행동 

가족 구성원의 일탈행동은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

다’, ‘가족 중 알콜 중독인 사람이 있다’,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가족 중 가

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62로 나타났다. 

4) 친구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은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일탈행동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5)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는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다’의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학

교폭력 가해는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돈이나 물건을 

훔침, 금품갈취를 한 적이 있다’ 6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정

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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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울감  

본 연구에서 우울감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

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늘 슬프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

는 .91이었다.

7) 자살 행동  

종속변수인 자살 행동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계획해 본적이 있다’,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의 2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구

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구성(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자살 행동, 

위험요인(우울감, 지역사회,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

력 가해)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가족구성(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위험요인(우울감, 지역사회,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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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가족 결손 및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자살행동의 차이 분석 

본 연구대상 중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8.8%인 214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한 부모 가정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10%에 

해당하였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전체 79.9%인 910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 집단에 따라 자살 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3에 제시하였

다. 그 결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결손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

감, 가족의 일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집단은 자살 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있는 청

소년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 자살행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

조적 결손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구조적 결손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더 갈등적이

고 부정적인 가정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

나 구조적 결손은 자살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유무 

집단 간 우울감이나 자살행동 등 다양한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측정변인 구분 단위 n (%)

성별 남 508(44.6)

여 631(53.4)

학교형태 중학교 565(49.6)

인문계고등학교 439(38.5)

비인문계 고등학교 135(11.9)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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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구조적 결손 없음(n=925) 구조적 결손 있음(n=214)

t 값 

M(SD) M(SD)

자살 행동 .14(0.70) .23(0.89) 1.37

우울감 2.91(2.91) 3.99(3.99) 4.60***

지역사회 유해환경 1.53(1.96) 1.70(2.23) 1.00

가족의 일탈 행동 .16(0.49) .36(0.96) 2.82**

친구의 일탈 행동 .40(0.90) .52(1.19) 1.43

학교폭력 피해 .28(1.27) .42(1.82) 1.03

학교폭력 가해 .24(1.25) .46(2.12) 1.50

표 2

구조적 결손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p< .01, ***p< .001

측정변인 구분 단위 n (%)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925(81.2)

조손가정 39(3.4)

재혼가정 26(2.3)

한부모 가정 114(10)

친척 4(.4)

기타 31(2.8)

구조적 결손 유무 있음 214(18.8)

없음 925(81.2)

형제자매 유무 있음 910(79.9)

없음 22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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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형제자매 

없음(n=229)

형제자매 

있음(n=910) t 값 

M(SD) M(SD)

자살 행동 .28(1.11) .12(.62) 2.09*

우울감 3.52(3.28) 3.01(3.08) 2.21*

지역사회 유해환경 1.66(2.15) 1.54(1.97)  .78

가족의 일탈행동 .18(.77) .20(.57)  .22

친구의 일탈행동 .48(1.20) .41(.89)  .79

학교폭력 피해 .36(1.79) .29(1.27)  .64

학교폭력 가해 .28(1.69) .28(1.39)  .05

표 3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p< .05

2. 자살 행동과 다양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유의한 상관

을 나타낸 변수는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

교 폭력가해와 피해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과 가족 결손은 자살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

1. 자살 행동 1

2. 성별 -.04 1

3. 형제 -.09**  .04 1

4. 구조적 결손  .06 -.02 -.36** 1

5. 우울감  .30**  .07* -.07*  .14** 1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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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p< .01

3. 위험요인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상호작용효과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 및 집단 차이 분석에서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낸 

형제자매 유무가 자살 위험요인들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이전에 앞선 상관

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자살행동과 예언변인들과의 상관보다 예언변인들 간 높은 상관

값이 다수 있어 다중 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의 VIF값이 1.05∼1.88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로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지역사회 유해환경,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형제

자매 유무를 개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형제

자매 유무의 각 변수의 이원 상호작용 항을 각각 따로 투입하여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조절회귀분석에서 다중 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각 변인들은 평균중

심화(Mean Center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 항이 유의할 경우 회귀선의 기

울기 차이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서영석, 2010). 이상의 내용은 표 5에 제시

하였다. 

자살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피해(ß=.20, p<.001), 친구

의 일탈행동(ß=.19, p<.001), 우울감(ß=.17, p<.001), 가족의 일탈행동(ß=.15, 

p<.001), 학교 폭력 가해(ß=.11, p<.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 유무 역시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은 보였다(ß=-.07, p<.01). 반면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다

1 2 3 4 5 6 7 8 9 10

6. 지역사회 유해환경 .23**  .02 -.03  .03  .41** 1

7. 가족의 일탈행동  .36** -.07*  .01  .12**  .26** .22** 1

8. 친구의 일탈행동  .35** -.14** -.03  .05  .15** .26** .34** 1

9.학교폭력 피해  .40** -.10* -.02  .04  .20** .18** .34** .23** 1

10.학교폭력 가해  .35** -.14**  .00  .06*  .13** .21** .35** .31** .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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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인과 독립적으로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형제자매 유무는 우울감, 가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지역사회 유해환경,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3~2.4%의 추가설명

력이 있었다. 그림 1과 그림 2에는 상대적으로 추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 변수인 가

족의 일탈행동과 친구의 일탈행동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조

절효과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는 주효과는 있었으나, 형제자매 유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

는 없었다. 반면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주효과는 없었던 반면 형제자매 유무와의 상호

작용 효과를 통해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형제자매는 다

양한 위험요인들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변인 B SE ß R2 △R2

1 (상수) .255 .042 .29***

우울감 .040 .007 .17***

지역사회 유해환경 .005 .011 .01

가족의 일탈행동 .179 .035 .15***

친구의 일탈행동 .147 .021 .19***

학교폭력 피해 .107 .017 .20***

학교폭력 가해 .051 .017 .109**

형제자매 유무 -.124 .047 -.07**

2 (상수)  .242 .042

우울감 x 형제자매 유무 -.040 .015 -.15** .30*** .005**

지역사회 x 형제자매 유무 -.064 .022 -.15** .30*** .005**

가족의 일탈행동 x 형제자매 유무 -.414 .066 -.28*** .32*** .024***

친구의 일탈행동 x 형제자매 유무 -.165 .042 -.18*** .30*** .010***

학교폭력 피해 x 형제자매 유무  .060 .029  .09* .29*** .003*

학교폭력 가해 x 형제자매 유무 -.043 .030 -.07 .29*** .001

표 5

회귀 분석 결과  

*p< .05, **p< .01, ***p< .001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을 중심으로 
  

- 19 -

그림 1.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형제자매의 

조절효과  

그림 2. 가족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형제자매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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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가족 결손, 형

제자매 유무)에 따라 자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포

함하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요인이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한 이들 

위험 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구성(구조적 결손, 형제자매 유무)이 조

절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8.8%로 높게 나타났

다. 이 중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과 조손 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은 약 13.4%로 

가장 빈번하였는데, 이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 9.2%보다 높은 수치

로(통계청, 2011), 본 연구 대상들의 거주 지역에서 가족 결손이 빈번함을 시사하였

다. 한편 본 연구 대상 중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20.1%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결손이 청소년 자살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Brent et al., 1993; Gould et al., 1998). 선행 연구의 경우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이라

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결손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

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에서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자살 행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우울감 및 가족의 일탈행동과 유의

한 관련을 나타냈는데, 이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더 열악한 가정환경과 관련 있으

며, 우울감을 증폭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자살 행동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의 존재와 자살사고

와 관련성이 없다는 선행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서미순, 2005). 선행 연구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측정한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

은 농촌 지역 청소년으로, 자살 계획과 시도를 포함한 행동이 주요 변인이라는 차이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형제자매가 결핍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줌으로써 유해 환

경의 영향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Caya 

& Liem, 1998),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보다 심각도가 높은 자살 행동에 대한 보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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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양상이 농촌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자살 행동의 보다 심각한 행동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 또래, 가족, 지역사회 위험요인과 자살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살 행동과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개인 변인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입이 전반적인 청소년 자살

행동의 예방에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학교 폭력 피해와 가해는 

모두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개

입과 학교 환경 변화가 자살 행동 감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알콜 문제나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 

행동 역시 청소년의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중에 알콜 중독, 가출, 

수형 등 반사회 일탈행위를 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자살 행동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민경, 2011; 최바올,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와 청소년의 자살행동 간의 관련성은 청소년기가 또래집

단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위험행동을 촉발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인경 외, 2001; 박현선, 이상균, 2008; 윤혜미, 남영옥, 

2007; Agnew, 2001). 

지역사회 유해 환경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2003)에 따르면 지역사회 유해성이 클

수록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

사회 환경이 일반 적응 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수준의 자살 행동과도 관련성이 있다

는 결과로 향후 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과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유무는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우울감, 지역사회 유해환경, 가

족의 일탈행동,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은 가족이나 친구의 일탈행동이나 지역사회 

유해 환경이 자살 행동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조절 효과의 크기는 가족의 일탈행동과 친구의 일탈행동이 가장 큰 편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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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는 특히 주변 사람의 일탈행동에 노출된 청소년에 있어서 형제의 존재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농촌지역 청소년에게 

형제자매가 또래집단 안에서 경험하는 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살 사고에 비해 심각도가 높

은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를 자살 행동으로 통합하여 평가하였으나 두 가지 현상의 

개별적 속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심각한 자살 사망을 포함하지 못하여 자살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1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하였기에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측정하지 않고 구조적 측면만을 포함했으므로, 가족 결손의 포

괄적 측면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가족의 결손이나 형제자매 유무와 

같은 구조적 변인만을 포함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나 관계의 질과 같은 변인을 포

함하지 않아서, 가족의 주요한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횡단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위험요인이 실제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실증하였고, 형제자매 유무가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외부 요인

에 대한 보호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감과 같은 개인 요인 뿐 아니라 친구의 일탈행동, 학교 폭력 피해와 가해와 같은 또

래 요인, 가족의 일탈 행동과 같은 가족 요인,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복합적인 심리사

회적 요인이 청소년 자살행동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살이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임을 감안할 

때,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개입이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향후 농촌지역 연구에 기반한 위험 요인에 표적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예방개입의 수립과 시행이 청소년 자살 감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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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s of adolescents 
in rural areas 

Jung, Jaehun*․Kwon, Hoin**

Adolescent suicide continues to be a serious public concern. The issue of 

broken families in rural areas has come to the fore in recent years.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ris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in rural 

areas. We also looked into whether family composition (structural deficit, presence 

of sibling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behaviors 

and risk factors. The participants were 1,13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G-gun and we investigated their family composition, depression levels, 

harmful elements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school violence levels, deviant 

behaviors within the family and peer groups and suicidal behaviors. 

Depression levels, school violence levels, deviant behaviors within the  family 

and peer group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The 

presence of siblings regulated suicidal behavior through interaction with depression 

levels, harmful elements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school violence levels, 

deviant behaviors within the family and peer group and suicidal behavior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siblings may perform a 

protective role in youth suicidal behaviors. 

Key Words: suicidal behavior, family composition, broken families, sibling status, 

adolescents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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